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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10명 중 9명
“자녀에게도 한국어·문화 가르칠 것”

미주 한인을 포함한 재외동포 90%는 

자녀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가르

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이 같

은 내용을 포함한‘재외동포 한민족 정체

성 함양지수 조사’보고서를 5일 발표했

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말 차세대 육

성과 한민족 정체성 함양의 효과적인 추

진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유

럽, 오세아니아 등에 사는 재외동포 986

명을 대상으로‘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개

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비율은 93.9%로, 조사를 시

작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

히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매우 그렇다' 응

답 비율은 전년 대비 27.9%포인트 오른 

87%에 이르렀다.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도 전년 대비 4.6%

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인 93.6%(매

우 그렇다 84.0%·그렇다 9.6%)를 기록했

다.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남미(100.0%), 아시아·중동

(95.6%), 중국(95.2%), 북미(93.6%) 등의 

순이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90%를 상

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민족의 역사·문화를 자녀에게 전

해주고 싶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도 

91.7%(매우 그렇다 68.5%·그렇다 23.2%)

로 3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

었다.

결혼 상대자가 꼭 같은 한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56.3%

로 크게 낮아졌다. 2017년부터 2019년까

지 이 항목의 긍정적 답변 비율은 75.7%, 

69.6%, 78.3%였다. 

이밖에‘자신이 한민족이라 생각한다’

고 대답한 비율은 91.7%(매우 그렇다 

80.8%·그렇다 10.9%)에 이르렀다. 이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긴 수

치다.

다만‘한민족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

할 의사가 있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

은 60.8%로 전년 대비 17.3%포인트 감소

하며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60%

대로 내려앉았다.

커뮤니티 소식

가주차량국, 운전면허 필기시험 
한국어 서비스 중단 추진

어바인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개최

미국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운전면

허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에서 한국

어 시험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가주차량국(DMV)은 운전면허 필

기시험을 현행 25개 언어에서 7개 언

어로 축소해 시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언어는 영

어, 스패니시, 중국어, 아르메니아어, 

인도어, 파키스탄어(Punjabi), 베트남

등으로 한국어는 제외됐다. 

이로 인해 영어에 취약한 한국인 등 

7개 언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

어바인시가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

하는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분야는 문화와 커뮤니티, 역사, 야외, 

애완동물, 17세 미만등 5개 부문이다.

공모전에는 지역 주민, 비즈니스 관

계자는 물론 방문자도 응모할 수 있다. 

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주차량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알려지자 LA한인회 등 한인단체들

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가주 상·하원의원 들을 상대로 운전

면허 필기시험 한국어 제외 방침 철

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최근 아

시안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

데 가주차량국의 조치는 또 다른 차

별이 아닐 수 없다.”면서 가주차량국

의 운전면허 필기시험 한국어 제외 

방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응모 작품은 반드시 어바인 

내에서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역사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 

응모작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작품이어야 하며 제출 

기한은 오는 8월 31일 오후 5시

까지다. 

대상 수상자에겐 어바인 스

펙트럼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250달

러 상품권이 지급된다.

당선작은 어바인 시청에서 전시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cityofirvi 

ne.org/photocontest)를 방문하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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